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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Confucian ethics and socioeconomic factors, aesthetic plastic surgery came late to 
Korea. However, the field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developed rapidly after the establish-

ment of the Korean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ons in 1985. At present, Korean aesthetic 
plastic surgeons have achieved world leading surgical skills and research abilities. This article 
review the history and current state of Korean aesthetic plastic surgery with the follow-up study 
of statics and numerical data. Over the period of 10 years (2001-2010), the Korean plastic 
surgeons contributed 607 papers to SCI & SCI(E) journals. Among them, the number of pure 
cosmetic surgical papers was 133 (21.9%). According to biannual survey data from the Interna-
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in 2009, the number of plastic surgeons and aesthetic 
procedures in Korea became the highest contrast to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in the world. 
As dynamic forces of development for Korean aesthetic plastic surgery, this advocate the medi-
cal tourism, non-surgical cosmetic procedures, and adipose-derived stem cells. With developing 
these items, Korean plastic surgeons will create the brilliant future of the aesthetic plastic sur-
ge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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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욕구이며, 국가

의 경제력이 커지고 생활이 여유로워질수록 외모에 대

한 관심도 커 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적 

윤리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미용성형외과가 보편적 외과의 

영역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서양에서는 조물주의 완성품인 인체를 아름답게 고친다

는 것이 신성모독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1958년에 “하나님

이 창조하신 인간의 신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보기 좋

게 수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다”라

는 교황 비오 12세의 칙서가 나온 후에야 비로소 양지로 나

올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한 전

통적 유교 윤리관에 따라 질병치료의 목적이 아닌 미용수술

은 외도로 간주되어 왔으며 오랜 기간 동안 사이비 의료인에 

의해 음지에서 시술되며 일반인에게 나쁜 인식과 오명을 심

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빠른 경제성장과 정보획득의 용이성에 따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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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와 더불어 외모가 가지는 사회 경제적 가치가 날로 

커져 나가게 되었고 그 결과, 미용성형수술의 요구가 확대되

면서 우리나라의 미용성형외과도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발

전하게 되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미용성형외과 분

야는 질적 및 양적으로 급속도의 성장을 하여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의료기술 수준과 시스템

을 갖추게 되었다. 

본 특집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미용성형외과 분야의 발전

과정과 현 주소를 진단하고 향 후 이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

고 국제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찾아 한국 미용성형외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미용성형외과의 태동과 발전

1.  태동기(1965-1985년)

6.25동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미용성형은 전문적인 수련

을 받은 의료진이 아닌 사이비의료인에 의해 음성적인 의료

행위로 시술되어 왔으며 이러한 오점으로 인하여 우리 의료

계와 국민이 성형외과란 분야를 인식하는데 큰 장해를 초래

한 바 있었다. 이러한 혼돈기를 거쳐 우리나라에 성형외과

란 분야가 정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966년 5월 15일, 대

한성형외과학회가 창립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1973년 보사부에서 개정의료법 시행규칙을 발표하여 성형

외과를 전문 진료과목으로 인정, 공표하였으며 1975년부터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고시를 시행하여 본격적으로 성형외

과 전문의를 배출하게 되었다[1].

그러나 미용수술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전통적 유교윤리

관의 영향으로 미용성형외과 영역은 출발시기가 훨씬 늦어

져 1985년 5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형외과 전문의가 중심

이 된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가 창설되었으며 이를 기점으

로 미용성형 분야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2.  발전기(1986-1995년)

이후 정보산업과 영상매체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미용

성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미용수술의 요구가 늘어나면

서 미용성형외과 분야는 눈부신 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일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시행되던 미용수

술들은 개원가를 통해 보편화되기 시작했으며 수술 분야도 

눈과 코 수술에서 벗어나 주름수술, 유방확대술, 지방흡입술 

등으로 다양화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미용성형외과의 발전에 큰 획

을 그은 변화는 바로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안면윤곽수술의 

고안과 발전이라 할 수 있다. 동양인의 신체구조는 서양인

의 신체구조와 확연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미적 개념도 

달라 서양의 미용수술기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 특히 얼굴골격의 경우 동양인은 광대

뼈가 발달하고 하악각이 각진 형태여서 이를 줄여야 부드러

운 인상이 되는데 비하여 서양인은 오히려 이를 강조하는 수

술기법만이 발달되어 있어 동양인에게는 동양인에 어울리

는 미용성형수술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정립되게 

되었고[2] 이런 개념을 기반으로 동양인의 안면 골격구조를 

변화시키는 수술기법이 세계최초로 고안, 발전되면서 우리

나라의 미용성형수술의 수준을 세계의 정상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이러한 노력들은 국제학술대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학술지 논문투고를 통한 학술활동의 

활성화로 이어져 세계로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이러

한 국제학회 참가활동과 그 경험을 바탕으로 1988년 동양미

용성형외과학회와 1991년 한일성형외과학회가 창설되어 

국제화의 기초를 닦게 되었다. 1993년에는 국제성형외과학

회(International Confederation for Plastic, Reconstruc-

tive, and Aesthetic Surgery)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학회

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로 나설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

하게 되었으며 1995년 대한미용성형외과 학술지를 창간함

으로써 미용성형분야의 체계적인 학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3.  성숙기 및 국제화 시기(1996년-현재)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개업의의 숫자가 급속도

로 증가하고 아울러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성형외과에

서도 미용성형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의 미용성형외과는 성숙기를 맞게 되었다. 많은 개업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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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국제학회에 참석을 하면서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가

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수술기법을 도입하

게 되어 우리 미용성형외과의 수준이 일취월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날이 늘어가는 개업환경의 변화로 개업개원의 간의 선

의의 경쟁을 거치면서 수술기법의 발달이 이루어졌으며 개

원 형태도 초기의 단독개원에서 집단개원과 분야별 전문화 

과정으로 진화하였고 2000년대 후반부로 가면서 대형화하

는 경향을 보이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문화적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미용성형수준에 대한 외

국인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 미용성형을 

중심으로 한 의료관광이 시작되게 되었다. 

현재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의 정회원은 1,298명, 준회원

은 10명으로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의 주요 회원국으로 아

시아권의 미용성형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1년 개최된 대한

미용성형외과학회에는 연평도 사태와 일본 방사능 사고와 

같은 국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68명의 외국인을 포함한 

1,028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됨으로서 우리나라 미용

성형외과의 위상을 가늠케 하였다.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건수를 통해 본 

우리나라 미용성형외과의 현재

의원 급을 포함한 국내 소재 의료기관 소속의 성형외과 

전문의가 제1저자로 발표한 성형외과 관련 논문의 연도별 

게재건수를 추적 조사하였다. 1985년 Annals of Plastic 

Surgery에 최초로 국내 집필진에 의해 작성된 논문이 게재

된 이후[3], 2000년까지 119편의 논문이 SCI 등재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연도별 게재건수를 보면 1985년부터 10년간은 

매년 10편 미만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나 1996년 이후로 매

년 10편 이상, 1998년 이후 2000년까지는 매년 30편 이상의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다[4]. 2001년부터 2010년까

지 10년의 기간 동안 우리 성형외과학계는 다수의 연구 및 

임상논문들을 국제학회지에 기고하였으며 그 결과 607건의 

논문이 SCI 및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되었다(Table 1). 

그 중 미용성형을 주제로 한 논문은 133편으로 전체의 

21.9%를 차지하였다. 미용성형분야의 논문들을 주제별로 

보면 국내 성형외과 의료진에 의해 수술기법이 고안된 안면

윤곽에 관한 논문 수가 가장 많았으며(37건, 27.8%), 그 뒤

를 이어 눈성형(27건, 20.3%), 코성형(22건, 16.5%), 주름성

형(9건), 유방성형(8건), 지방성형(7건), 흉터성형(5건), 기타

의 순서로 발표되었다.

통계조사를 통해 본 우리나라 

미용성형외과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매스미디어와 정보산업

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외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변화가 

보다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되면서 미용수술이 긍

정적으로 인식되고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 Won 

등[5]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외모를 중시하며 필요한 경우 

미용성형수술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답변한 대학

생이 93%에 이르렀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당장 수술을 받

고 싶다는 학생 분포가 남성 20%, 여성 33%였으며, 수술 받

고 싶은 부위는 남성의 경우 피부, 코, 흉터, 안면윤곽, 눈 순이

었고 여성의 경우 피부, 코, 눈, 안면윤곽, 비만, 흉터, 유방 순

이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수술 받고 싶은 의료기관으로 71%

가 전문표방 공동개원의원을 선택했으며 대학병원도 20%로 

나와 전문성의 요구도가 압도적이었으나 실제 성형외과 전문

의와 일반의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24%에 불과하여 전문 

Table 1.  �Annual number of SCI & SCI(E) papers contributed by 
Korean plastic surgeons

Year No. of papers

2001 56
2002 42
2003 29
2004 47
2005 53
2006 57
2007 57
2008 63
2009 83
2010 120
Total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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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에 대한 국가와 학회차원의 홍보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Chang 등[6,7]이 시행한 인지도 비교조사에서는 성형수

술 경험자의 비율이 1993년 3.15%에서 2003년 6.3%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2002년 발표된 Ryu 등[8]의 

조사에 의하면 여대생 중 12.4%가 성형수술을 경험했으며 

이는 한국인 성인 10명중 1명꼴로 성형수술을 받는다고 발

표한 미국의 시사주간지 TIME의 당시의 보도와 유사한 결

과를 보였다. 수술을 경험한 사람들의 수술부위를 조사해 

보니 눈(83%)과 코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박피술 등

의 피부관리가 뒤를 이어 향후 미용성형외과가 피부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명제를 제시하였다. 2008년, 미

국안면성형외과학회(American Academy of Facial Plas-

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에서 발표한 동양인의 미

용성형수술 빈도조사는 눈성형술과 코성형술 순서로 우리

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9], 같은 해 미국성형외과학회에

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양인들이 가장 많이 시술받는 수

술이 코성형술, 눈성형술, 유방확대술 순으로 우리 조사결과

와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다[10].

그동안 이러한 소규모집단을 표본으로 한 개인차원의 미

용성형외과에 대한 통계조사는 있어 왔지만 아쉽게도 아시

아권 미용수술의 메카로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에서 아

직도 공인된 기관이나 학회차원에서 미용성형수술에 관련

된 통계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어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

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미용

성형외과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ISAPS)가 발표한 2009년 통계자료를 통해 우리나

라의 미용수술의 현재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11]. 이 조사는 

각 국가별 성형외과전문의를 대상으로 격년 단위로 실시하

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통계자료로 각 나라마다 설문

에 답한 성형외과 전문의 수의 차이에 따른 오차가 있어 정

확한 통계자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표본 집단의 크기가 충

분하여 신뢰성이 인정되는 조사로 판단된다. 이 조사에 의

하면 우리나라의 성형외과 전문의 수는 2009년 기준으로 

1,277명이었고(2009년 현재 실제 성형외과 전문의는 1,611

명으로 발표수치와는 차이가 있음) 전 세계 국가 중 7번째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많은 나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인구대

비 성형외과 전문의 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3,800명

당 1명 수준으로 미국(인구 5,500명당 1명), 일본(인구 

8,800명당 1명)을 제치고 인구밀도 대비로 보아 세계에서 

가장 성형외과 전문의의 숫자가 많은 나라이다. 2011년 현

재 우리나라의 성형외과 전문의 수는 더욱 증가하여 1,767명

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66%인 1,168명이 개원가로 진출하

여 순수 미용성형에 종사하고 있다.

ISAPS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 국내에서 시행된 

미용성형시술건수는 수술적 미용성형건수 365,145건

(55%), 비수술적 미용성형건수는 294,068건(45%)으로 모

두 659,213건 미용성형술이 시행되었으며 이 수치 역시 세

계 7위로 상위 25개국에서 시술된 전체 시술건수의 3.8%를 

기록하였다[11].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용성형 시술 건수 역

시 인구대비로 환산하면 인구 만 명당 74건의 성형시술이 

시행되어 인구 만 명당 55건의 브라질, 44건의 대만, 42건의 

미국, 32건의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인구대비 가장 많은 

건수의 미용성형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빈도별로 보면 보톡스 시술(52,919건), 유방성형술(66,864

건), 지방흡입술(63,901건), 히알루론산 주사(52,919건), 눈

성형술(52,651건)의 순서로 눈성형과 코성형이 주를 이루었

던 2005년 이전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변화된 양상을 보여 

주었다(Table 2) [5,8]. 과거와 비교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보톡스나 필러와 같은 비수술적 미용성형술의 시술건수가 

급증한 것이며 이것은 2009년 미국성형외과학회에서 발표

한 미국의 미용성형 시술빈도에 관한 통계자료와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미용성형의 발전방향이 얼굴 중심에서 

체형 중심으로, 수술적 방법에서 비수술적방법으로 변화되

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미용성형외과의 미래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지만 시대

와 지역 그리고 문화의 차이에 따라 다양했던 미의 기준은 

매스미디어와 정보혁명에 따라 진행된 세계화의 영향으로 

동일한 방향을 향해 변화되어 가고 있다. 아름다움을 실현

하기 위한 미용성형술은 수술적 방법에서 탈피하여 비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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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방향으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며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활용한 항노화 요법이 미용성형 분야에 새로운 장을 열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각 나라간의 교류확대와 교통시스템의 발

달로 더욱 좁아진 세계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재편되어 미

용성형시장의 개방화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1.  �비수술적 미용성형술의 개발과 보편화

현재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에서는 보툴리늄 톡신과 히알

루론산 제재의 주입술이 미용성형외과 시술 건수 중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수술적 방법의 시술 건수가 

비수술적 시술 건수에 비해 약간은 더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11],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비용적 측면, 그리고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향후 비

수술적 시술에 대한 요구가 더욱 더 커

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요구에 부

응하여 국내에서 보툴리늄 톡신 제재

와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응용한 자가

지방 전구물질 충전제가 이미 개발되

어 임상에 사용되고 있고 향후 여러 진

료재료의 개발과 시술기법의 고안들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2.  �지방유래 줄기세포의 임상 응용 

활성화

미래의 미용성형은 노화의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 노력의 결과로 세포치

료 수준의 항노화 미용성형술이 적극

적으로 시도될 것이다. 1998년 피츠버

그대학의 성형외과 의사들에 의해 지

방조직 내에 다량의 성체줄기세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국내

에서도 이를 이용한 임상치료의 시도

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2000년대 

후반기부터 성형외과와 피부과 개원가

를 중심으로 시작된 지방유래 줄기세

포의 임상적 시술은 이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나 경험 없이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기대치로 일반인을 부추기며 상업화

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다소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았으

나 지방유래 줄기세포가 가지는 세포획득 용이성과 다양한 

분화능력을 지닌 활용성으로 향후 우리나라 미용성형외과

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15].

	줄기세포에서 배양된 자가지방 이식법의 효과와 안전성

이 입증되어[16,17],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 이미 연부조직충

전재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도 있어 앞으로 사용빈도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피부충전제(filler)의 국내개발이 가

속화 될 것이고,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지방이식과 더불어 시

행함으로써 이식된 지방의 생착률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어 

Table 2.  �Number of aesthetic surgical & non-surgical procedures performed in 2009 from 
Korea (From 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ISAPS international 
survey on aesthetic/cosmetic procedure performed in 2009 [Internet]) [11]

Estimated no. of plastic surgeons 1,277

No. of procedures performed

Surgical procedures Nonsurgical procedures

Abdominoplasty   27,813 Injectables
Blepharoplasty   52,651   Autologous fat   20,228
Breast augmentation   66,864   Botulinum (Botox/Dysport)   91,931
Breast lift   23,152   Calcium Hydroxylapatite     1,507
Breast reduction (women)   20,394   Collagen     1,200
Buttock augmentation     4,725   Hyaluronic Acid   52,919
Buttock lift     1,443   Poly-L-Latic Acid        715
Cheek implants        421   Polymethyl Methacrylate    12,374
Chin augmentation     3,065   Other fillers     3,422
Facelift    17,022 Facial Rejuvenation
Forehead lift     6,053   Chemical peel   10,190
Gynecomastia     9,718   Dermabrasion     2,835
Hair transplantation     8,249   Fraxel     1,328
Lip augmentation   10,433   IPL Laser Resurfacing     7,585
Liposuction   63,901   Laser Skin Resurfacing   12,080
Lower body lift     1,890   Microdermabrasion     5,223
Otoplasty     9,182   Noninvasive Tightening     6,015
Rhinoplasty   29,282 Others
Thigh lift     2,707   Injection Lipolysis        907
Upper arm lift     3,882   Laser hair removal   56,073
Vaginal rejuvenation     2,299   Laser treatment of leg veins      4,112

Total surgical procedures 365,145   Total nonsurgical procedures 294,068

Total Procedures 65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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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임상응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체줄기세포

가 가진 면역 억제성으로 심각한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동종 혹은 이종이식 및 세포치료도 가능해져 다양한 비수술적 

방법을 통한 회춘술도 시도될 것으로 생각된다[18,19].

지방유래 줄기세포의 배양액 성분을 이용한 화장품의 연

구개발로 세포치료수준의 화장품이 현실화됨으로써 화장품

시장의 변혁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유래 줄기세포의 

조직재생력과 반흔 교정효과가 임상에 응용이 될 수 있을 것

이다[20]. 또한 배양하지 않은 기질혈관 분획세포를 창상부

위에 도포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어 향후 인조피부의 

개발과 창상피복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21], 

다양한 분화능력을 응용한 재생의학을 실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미용성형시장의 확대 

최근 세계 의료관광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국

가경제성장 동력원으로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

되고 있다. 세계 의료관광객 수는 2007년 2,580만 명으로, 

2005년 이후 매년 16.5%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해 왔으며 

맥킨지 & 컴퍼니에 따르면 2010년 세계의료관광객의 수가 

4,000만을 상회하여 그 비용이 1,000억 불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산업 규모도 매년 증가

되어 2009년 현재 60,201명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바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분야에서 미용성형은 다른 어떤 분

야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의료기술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평균 의료기술수준이 선진국의 

87% 수준인데 비해 성형은 94.08%로 매우 경쟁력이 있음

이 밝혀져 있으며, 특히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미용성형분야

는 단연 세계최고의 기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의료

관광산업에 대한 전망이 매우 밝은 편이다. 아울러 드라마

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한류문화의 세계

화 영향으로 아시아권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의 미용성

형외과 수준이 널리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

로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한 의료관광객의 거의 절반이 미용

성형 및 피부과 고객이었으며 2010년 현재 해외환자유치 의

료기관을 신청한 931개소 의료기관 중 의원급 514개소 중

에서 피부과가 159개소, 성형외과가 122개소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미용성형외과는 우리나라 의료관광

의 선봉장으로 향 후 우리나라 의료계의 발전과 세계화를 선

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22].

우리 미용성형외과가 가진 이러한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 자치행정구에서 비자면제,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손해보험제도 

시행 등 다양한 육성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빠른 시간 

내에 투자개방형 병원이 활성화되어 국제적으로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이 개설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

선한다면 우리 미용성형외과는 국가경제성장 동력원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우리나라의 미용성형외과는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짧

은 기간 동안 경이로운 발전을 하여 왔으며, 현재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성형의 천국으로 부르듯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세계의 정상에 서있다. 학술적인 면에서도 첨단 연구 분야

를 포함해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국제 학술지에 다수 등재

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빠른 성

장과 과도한 경쟁의 후유증으로 일부에서 도덕적 불감증이 

나타난 점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현실에 안주

해 만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십분 

활용해 세계정상의 위치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

다. 아울러 상업적이 아닌 진실된 의료인의 자세에 부합되

는 진료로 미용성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노화 분야에서 우리에게 경쟁

력이 있는 줄기세포와 같은 첨단의 기술력을 연구 육성하고 

이를 임상에 응용하여 새로운 미용성형 분야를 개척해 나가

야 한다. 아울러 의료관광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미

용성형 시장을 확장하고 의료기술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미

용성형외과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미용성형외과; 현재와 미래; 역사; 통계와 수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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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MS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미용성형외과 분야가 의학 분야에서 늦게 시작되었지만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아시아에

서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한 배경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논문의 저자가 주장하듯 현재 성형외과는 개원가 중심의 미용성형외과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포화 되어 

가는 미용 성형의 시장 속에서 새로운 분야를 찾고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미용성형외과 수술

의 통계적인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각 수술 방법에 따른 통계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연도별 데이터가 없으므로 이른 시일 내

에 각 수술 방법들에 대한 통계 자료의 축적 및 이에 대한 분석과 정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술방법의 개발

과 그 내용의 변화를 추적 관찰할 수 있으며, 국제화 및 의료관광 활성화의 향상을 위한 근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리: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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